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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여가활동, 사교활동 및 사기 진작의

관계에서 확장된 미래시간조망의 매개효과†

조 명 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4단계 BK21 심리학교육연구단

연구교수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회적 맥락에서 멀어지고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듦에 따라 삶의 의욕

과 사기(士氣)가 감소한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은 시간에 대한 지각이 자연스럽게 줄어

들어, 인지적 정서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게 되기도 한다. 이에 이를 예방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

지하는 현실적인 조건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높은 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관계적 조건을 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을 바탕으로 확인하면서, 이러한 활동적

노년의 효과가 미래 시간에 대한 지각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만 60세에

서 80세 사이의 미취업노인 344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사교활동, 미래시간조망, 노인 사기 척도

를 포함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은 노인 사기를 예측하였고,

미래시간조망은 이 관계를 매개하였다. 즉, 노년기에 여가활동을 활발히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더 길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높은 사기로 이어지고 있었

다. 이 결과는 행복한 노년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적 관계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남긴다. 끝으로 연구의 구체적인 함의와 제한점,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요어: 여가활동, 사교활동, 미래시간조망, 사기, 노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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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에는 은퇴를 경험하면서 삶의 많은 변화

를 겪는다. 노년기 특성을 대표하는 유리이론

(Cumming & Henry, 1961)에 따르면, 인간은 노

년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심리적 사

회적으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우선, 신체적 노

화로 인한 인지 능력의 감소는 개인을 심리적으

로 위축되게 하여 활동을 수동적이게 만들고, 은

퇴와 따른 직장 장면에서의 분리는 지각된 사회

적 연결성을 떨어뜨린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축소에 따라 개인은 자신이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노년기의 삶의 변

화는 개인을 인지 정서 행동적으로 매우 취약하

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은퇴 후 다른 일자

리에서 일을 지속하지 않고 집에서 주로 머무르

는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무

엇보다 노년기에는 남은 시간에 대한 관점이 확

장적이기보다는 제한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Coudin & Lima, 2011), 이에 따라 긍정적 정서가

줄어들고 부정적 정서가 증가함은 물론 삶의 동

기가 저하되기도 한다(Grühn et al., 2016; Lens

et al., 2012; Tabachnick et al., 2008). 즉, 노년기

사회적 유리화와 함께 경험하는 미래에 대한 제

한된 지각이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노년기 삶의 생

애주기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노년기에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 방

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활동이론(Havighurst, 1961)에서는 노년기에 적절

한 수준의 활동을 유지하면 삶의 만족감이 높아

져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년기 삶

의 질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참여와 건강, 안전

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경

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Caprara et al., 2013;

Kahneman & Krueger, 2006; Payne et al., 2006;

Tena et al., 2024).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활동은

개인의 정체감을 높이고(Haggard & Williams,

1991) 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심리적 안정을 유도

한다(나항진, 2004). 더욱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을 신경생리적으로 활성화시켜 정서를 보다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므로(Mazzucchelli

et al., 2010), 활동적인 삶이 개인의 행복을 직접

적으로 이끌어낸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삶의 의욕은 원활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

해지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삶의 의욕, 즉 사기를

유지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년기 적극적인 활동은 보다 의욕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

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삶의 의욕

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개인적 관계적 요인으로서

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그 의

미 있는 과정 사이에 확장된 미래시간조망이 작

용한다는 점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활동적 삶과 사기

활동적인 삶은 노인들에게 의욕을 고양하고 삶

의 질을 높인다(Maddox, 1963; Marzo et al.,

2023). 노년기에 남은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여러

종류의 여가를 즐기고 타인과 적극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삶의 의지 역시

높인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활동적인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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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좀 더 의욕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우선, 여가활동은 사기를 높이고 삶의 질과 정

신건강에 유익하다(강문희 외, 2022; Ponde &

Santana, 2000; Thanakwang & Isaramalai, 2013).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활동과 의욕 간의

관계를 본 Maddox(1963)의 연구에 따르면, 여가

시간 사용은 물론 어떠한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것, 노동 환경에서 업무 역할을 맡는 것, 사람들과

의 접촉 등을 포함한 일상의 활동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높은 수준의 사기(morale)를 경험하고

있었다. 유사하게, Hamon(1985)의 연구에서는 책

읽기, 시민활동 참여, 정원가꾸기, 예술활동 참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

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기 수준이 높았다. 또한 농

촌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숭아

물들이기, 소원 팔찌 만들기, 행복주머니 만들기

등의 물리적 활동,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경험을

나누기와 같은 이야기 활동 등으로 구성된 사기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활동에 참여한 사

람들은 유의한 수준으로 사기가 증진되고 우울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강문희 외, 2022). 특

히, 계속 일을 하거나 타인을 돌보거나 사회적 활

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높은 삶의 질과 안녕감

을 가지면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강

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Thanakwang &

Isaramalai, 2013). 또한 여가시간에 정원가꾸기를

자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

리적 회복, 자아정체성, 삶의 목적 등을 포함한 심

리적 이득이 더 컸고(Scott et al., 2020), 정신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이 더 높았다(Fjaestad et al.,

2023). 이뿐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고(권치영 외, 2007), 이중

참여 자체에 대한 만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과 자기가치감을 높게 지각

하여 더 높은 삶의 질과 높은 생활 만족도,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었다(장신재, 조자영,

2015; 하경분 외, 2014). 이 결과들은 모두 노인들

이 자신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관심

있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보낼 때보다 활기 있는

삶을 살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점을 설명

하고 있다.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사회적

연결감 역시 개인의 행복과 사기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인의 사기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높은 교육 수준이나 경

제 수준, 건강 수준뿐 아니라 친구와 이웃으로부

터 얻는 비공식적인 지지, 낮은 차별의 경험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박현식, 2008). 이는 인간이 사

회적 존재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Twenge

등(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사람

들의 경우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삶을 더 의미가 없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글쓰기 작업에서 더 적게 작성하고 반응

시간도 느려,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로, 높은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사

기에 영향을 주는 반면(Loke et al., 2011), 지각된

외로움은 물론 안 좋은 건강, 우울 등은 낮은 사

기를 예측한다(Näsman et al., 2020). Litwin(2001)

은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타입과 사기의 관

련성에 대해 확인해보았는데, 네트워크의 다양성,

친구, 이웃, 가족과의 네트워크가 유의한 수준으로

노인의 사기를 예측하고 있었다. 노인들에게 타인

과의 상호작용은 현실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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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

을 억제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되는 활동을 하

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물론 사기

를 증진하는 기능을 한다(Giles et al., 2005). 즉,

고립된 생활보다 타인과의 빈번한 교류가 스스로

건강하고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절제하도록

하고 사회적 존재로서도 적절한 삶을 살 수 있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활동적 삶과 미래시간조망

노년기에 크고 작은 활동을 하는 것은 미래시

간조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확장된 미래시간

조망의 핵심은 자신의 남은 삶에 기회가 많고 한

계가 적다고 느끼는 것인데(Rohr et al., 2017), 활

동적인 삶은 이러한 미래시간을 보다 확장적으로

지각하도록 유도한다. 구체적인 활동을 언급하기

에 앞서, 노년기에는 나이듦에 따른 손실요인

(age-related losses)에 대한 지각이 커진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0세에서 98세까지의 중

노년기 성인들을 2년 반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건강 및 신체 기능, 인지 기능, 대인관계, 사회정

서적 기능, 생활 방식과 참여 등을 포함한 나이

관련 요인들에 손실이 많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일

수록 자신의 미래가 제한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Brothers et al., 2016). 또한 이렇게

나이 관련 요인의 손실에 따른 미래시간조망의

감소 지각은 특히 이러한 손실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더 높았다(Weiss et al.,

2016). 즉, 노년이 되어 젊을 때보다 많은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자신이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

가활동이나 대인관계와 같은 능동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손실 요인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면 미

래시간에 대한 덜 제한적이고 더 확장적인 지각

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여가활동과 미래시간조망 간의 관계를 보

여준 연구는 충분치 않으나, 여가활동이 개인에게

삶의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높인다는 의미를 통

해 미래시간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배수현과 김기연(2021)의 연구에서는 노년기

에 생산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은 삶의 만족감이 높아 보다 확장된 미래시간조

망을 갖고 있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

에 비해 기대수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았다. 본

인을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

이 더 확장된 미래시간조망을 갖고 있고(Coudin

& Lima, 2011), 삶의 의미가 높은 사람들 역시 미

래시간조망을 더 확장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한경훈 외, 2017), 이는 모두 여가활동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특히 높은 삶의 의미

는 개인이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함으

로써 미래를 더 길게 지각하게 하는 바(한경훈

외, 2017), 삶의 의미를 높이는 여가활동은 미래시

간에 대한 확장된 지각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년기에 자신의 시간을 적극 활용하

는 사람일수록 미래를 포함한 삶의 긍정적인 부

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래시간조망의 확장은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은퇴나 신체적 한계로 인한 타

인과의 상호작용의 감소는 삶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McDona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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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r, 2010), 그럼에도 지지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가 많은 노인들은 미래시간에 대한 확장적 관점

을 갖는 경향이 높다(Windsor et al., 2012). 50세

이상 중노년기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연구

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큰 사람들은

미래에 보다 기회가 많다고 확장된 관점을 가짐

으로써 삶의 만족은 물론 긍정적 정서와 삶의 의

미가 높은 반면 부정적 정서 수준은 낮았다

(Zhang et al., 2019). 뿐만 아니라,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들을 얻을 수도 있는

데(Shiovitz-Ezra & Litwin, 2012), 이는 자신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 덜 부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도

움을 줄 수 있다. 반면, 노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미래시간조망을 제한

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평소

노인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미래시간

조망을 갖고 있었다(Barber & Tan, 2018). 즉, 노

인이기 때문에 인지적 기능이 떨어지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사회적 맥락에서 배제되게 되

는 경험은 자신이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쓸모

가 없는 존재이고 이는 삶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당도하고 있다고 느끼게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 요인은 은퇴 후 경험하

게 되는 물리적인 자원 위축의 대표적인 요인인

데, 이러한 교류가 감소함에 따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 역시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 보면, 미래시간조망은 나이듦에

따른 절대적인 결과는 아니며, 여가생활이나 활발

한 대인관계 등을 통해 삶의 중심에서 자신을 지

각할수록 자신의 미래를 보다 충분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래시간조망과 사기

한편, 미래시간에 대한 확장된 관점은 개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고 개인의 사기를 증진하여

삶의 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삶에서 느끼는

시간조망의 변화는 개인의 동기와 목표설정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Carstensen, 2006), 실제로 미

래시간조망은 개인의 수행을 동기화하고 평가하

고 행동을 조절하게 한다(Husman & Shell, 2008).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낮은 미래

시간조망이 전반적으로 낮은데(Coudin & Lima,

2011), 그럼에도 개인에 따라 미래시간조망을 높

게 지각하는 노인들은 정서조절이나 순간의 좋은

감정을 추구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

히려는 동기가 더 높다(Lang & Carstensen,

2002).

사실 미래시간조망의 영향은 단순히 노년층에

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시간에 대한 조망과 건강

과 부, 학문적 성취 등을 포함한 삶의 결과물들

간의 관계를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메타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시간조망이 높은 사

람들일수록 자신이 잘 하고 있는지 더 많이 모니

터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이 행동

하며, 또한 자신의 행동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어

서 실질적인 결과물들로 이어지고 있었다(Baird

et al., 2021). 신홍임(2020)의 연구에서는 기대수명

을 조작 점화하여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해보았는데, 기대수명이 긴 조건(100년)의 사

람들이 짧은 조건(5개월)의 사람들보다 장애인 보

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고, 어떤 일을 할 때 현

재보다 미래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

향이 있었다. 즉, 확장된 미래시간조망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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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초점화되는 경향을 줄

이고 미래에 대한 지각을 활성화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동기화하고 있었다. 그 외에, 자신의 미래

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경력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높은 효능감을 갖고 있으며(Walker

& Tracey, 2012), 학생들의 경우도 미래시간조망

이 높은 사람들은 학습에 대한 내적동기가 높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

었다(De Bilde et al., 2011). 이는 확장된 미래시

간조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요인에 대한 수

용과 자율성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Coudin & Lima, 2011).

무엇보다 미래시간조망은 주관적 안녕감과 매

우 의미 있는 관련을 보인다(Allemand et al.,

2012; Demiraya & Bluck, 2014). 다수의 연구들이

미래시간을 제한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확

장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가 높은 반면 부정

적 정서와 우울 수준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

다(한경훈, 노수림, 2016; Coudin & Lima, 2011;

Hicks et al., 012; Hoppmann et al., 2017; Zhang

et al., 2019). 자신의 삶에 남은 시간을 길게 지각

하는 경우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지각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참가자와 변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활동적 삶을 개인적 관계적 영역에서 각각 여가

활동과 사교활동을 분석하였다. 활동이론에서는

노년의 안녕감은 여가활동과 사회적 교류에 빈번

히 참여함에 따라 증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Adams et al., 2011; Havighurst, 196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적 노년의 효과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먼저, 여가활동은 각종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

시간에 일이 아닌 즐거움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Fancourt et al., 2021; Hills & Argyle,

1998). 국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2022)에서 소

개하는 여가활동 유형에는 음악감상이나 독서, 영

화 관람 등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취미나 문화

생활에 참여하는 각종 여가활동은 물론 전통예술

배우기, 어학이나 기술 자격증 공부 등 개인 발전

을 위한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단순히 즐

거움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을 배우고 익히는 등 자기 계발의 영역도 아우르

고 있다. 연구에 따라 자기개발활동과 여가활동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유경 외, 2014), 본 연구

에서는 국내의 일반적인 여가활동에서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자기개발의 측면과 즐거움을 위한

참여의 측면을 종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가활동은 일상의

취미활동이나 문화생활을 하는 등 주어진 자유시

간을 자신에게 발전과 즐거움을 유도하는 개인적

인 활동들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교활동은 적극적인 대인관계 생활에 초

점을 두었다. 여기서 초점을 둔 사교활동은 단순

히 사람들과 일상에서 접촉하는 수준의 활동이

아니고 친목을 위한 모임에 자주 참여하거나 주



노년기 여가활동, 사교활동 및 사기 진작의 관계에서 확장된 미래시간조망의 매개효과

- 677 -

변 사람들과 여행을 자주 하거나 하는 등 의지를

갖고 타인과 능동적인 교류활동 하는 것을 의미

한다. 노년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다루는 기존 다

수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나(박경순,

박영란, 2016),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상

호작용하는지(김아란 외, 2020) 등을 통해 타인과

의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류의 가

능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상적 사교활

동을 포함한다면 공원에서 사람들과 소소하게 얘

기를 나누거나 사람들과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등의 단순한 모든 대인관계 장면을 아우르게 된

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적극적

이고 능동적 참여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교모임에 참여하거나 지

인들과 여행을 가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시도와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

극적 의미의 사교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미취업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취업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의무와 타

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미

취업 상태에서는 생애주기적 환경이 이러한 일과

대인관계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미취업 노인들은 은퇴 후 사회적 맥락에서 물

러나면서 일과 대인관계에서 멀어지는 물리적 환

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미취업 노년층을

대상으로 활동적 노년의 기능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이 집단을 통해 미취업 상

태라 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

고 사람들과 능동적으로 교류하는 경우 고무적인

심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

기 활동적 삶이 사기 진작을 예측한다는 점을 검

증하고자 한다. 사기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어

려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노력할 수 있는 능력, 괴

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움 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Lawton, 1972; McDowell, 2006), 노년기에 성공

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기

는 많은 연구 장면에서 개인의 삶의 만족과 안녕

감,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동시에 사용되

고 있는데(Eriksson et al., 2010; Pinar & Oz,

2011), 이를 통해 높은 삶의 질과 행복감, 의욕 등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

으로 활동적 노년과 사기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노년기에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노년기 활동적 삶의 긍정적 효과에 시간

지각 개념이 작용한다는 점을 검증하고자 한다.

적극적인 활동은 그 자체로서 개인을 활성화시키

며 이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예측하지만

(Mazzucchelli et al., 2010; Orgeta et al., 2017),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요인에 대한 고찰

이 이루어지면 보다 풍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

다. 무엇보다 미래시간조망은 남은 생에 대한 물

리적 지각을 보여주므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능

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통한 충분한 삶의 지각

이 개인의 삶을 고무적으로 동기화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셋째, 노년기 활동적 삶을 개인적 관계적 차원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리하여 확인해보

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노년의 일상은 혼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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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활동과 타인과 하는 활동으로 구분되는 경향

이 있다. 우선, 노년에 이르러 개인 시간이 증가하

면서 비노년기에 사회활동에 전념하느라 집중하

지 못하였던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등과 같은 개

인 여가를 다루는 여유가 주어지게 된다. 이러한

여가 시간을 충실히 활용하는 것은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증진하는 요인이 되는 바(Scott et al.,

2020), 개인의 존재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개인은

사회적 맥락에서 유리되어 타인과의 교류가 물리

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환경적 상황에 놓이게 되

는데, 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인간 본

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에 사교

활동은 노년기 대인관계의 물리적 감소를 상쇄하

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노년 삶의 핵심은 개인 내면의 가치를 충족

하는 것과 사회적 존재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

는 것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노년기 활동의 기능과 의미를 개인적 관

계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넷째, 노년기 활동적 삶이 사기를 높이는 과정

에 인지적 차원에서 미래시간조망이 매개요인으

로 개입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미래시간조

망은 노년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이러한 미래시간조망에 긍정적인 효

과를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시도는 노년기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동시에

활동적 노년의 효과가 인지적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과정 역시 학술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여

가활동과 사교활동이 미래시간에 대한 확장적 조

망을 가능하게 하여 노인의 사기를 높인다는 점

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적 노

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

적 정책적 노력의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특

히 활동적 노년의 원리를 다루는 본 연구의 결과

는 학술적 발견에 머무르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

서 현실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

가 다양한 집단으로의 적용 가능성 또한 기대된

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

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제도의

확립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

림 1).

가설 1. 노년기 여가활동은 사기와 정적인 관계

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노년기 사교활동은 사기와 정적인 관계

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노년기 미래시간조망은 여가활동과 사

기 간의 정적인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노년기 미래시간조망은 사교활동과 사

기 간의 정적인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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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조사회사를 통해 60세에서 80세

의 대한민국 노인 582명의 자료가 표집되었고(남

자 287명(49.3%), 여자 295명(50.7%), 평균연령

69.16세(SD=5.42)), 그중 현재 취업해있지 않다고

보고한 344명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남자 131명

(38.1%), 여자 213명(61.9%), 평균연령 70.58세

(SD=5.35)). 연령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노인복지

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65세

이다. 다만, 현재 실질적인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

령이 55세로(KB금융 경영연구소, 2023) 법으로 정

해진 정년 연령 60세보다 낮고, 신체 노화가 가속

화되는 시기는 60세 즈음으로 보고되고 있다

(Shen et al., 2024). 즉, 60세가 넘어가면서 생활

과 신체의 변화를 겪으면서 노년기로의 진입을

의미 있게 지각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되고 있는 노인 연구들의 경우 60세 이

상의 연령으로 광범위하게 분석되고 있는 바(오세

숙, 2025; 전진, 정송화, 2024; 진연주, 홍익표,

2023; Furtado et al., 2018; Macdonald et al.,

2022), 생애주기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60세 이상

의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료는 집단설문 방식

으로 표집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직접 조사회사에

방문하여 조사원으로부터 설문 문항에 대한 안내

를 받으며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모든 응답자들의 참여는 본인의 동의하에 이

루어졌다.

측정 도구

여가활동 및 사교활동 척도. 유경 등(2014)이

개발한 ‘활동적 노년’ 척도의 ‘참여’ 부분을 발췌하

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반적으로 참여, 건강,

안전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참여’ 부분은 다시 ‘자기개발활동’, ‘종교활동’, ‘일

상적 사교활동’, ‘적극적 사교활동’, ‘가족지원활동’,

‘봉사활동’, ‘여가활동’의 7개 영역으로 이루어져있

다.

우선 여가활동은 ‘자기개발활동’과 ‘여가활동’을

종합하여 사용하였다.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여가활동은 주어진 자유시간에 자신

에게 발전과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개인적인 활동

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개발활동’의 경우 혼

자 하는 활동으로(예시,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

는 강의나 특강을 수강한다.’), ‘여가활동’의 경우

어딘가에 참여하는 활동으로(예시, ‘문화센터나 복

지관의 프로그램(명상, 노래교실 등)에 참가한다.’)

모두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내용들로 구

성되어 있다. 즉, 시간을 혼자 보내든 특정 활동에

참여하든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의 의미로는

같은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여가활동의 조작적 개념에 입각하였을 때,

여가활동의 정도를 확인하는 데 혼자 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을 나누는 데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재구성된 문항은 모두 9개 문항으로,

5점 상에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수준이 높다고 판단한다(Cronbach’s α=.845). 여기

서 ‘종교활동’과 ‘봉사활동’ 역시 의미적으로는 여

가활동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본 자료의 경우 각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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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하위척도와 달리 활동의 유무로 판단하게 되

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자기개발활동’과 ‘여가활

동’의 두 영역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교활동의 확인을 위해 ‘적극적 사교활동’

부분을 활용하였다. 여기서는 활동적 노년 하위

척도 중에서 ‘일상적 사교활동’, ‘가족지원활동’ 부

분은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 사교활동’ 부분만 사

용하였는데, ‘일상적 사교활동’의 경우 ‘공원이나

쉼터에서 사람들과 대화한다.’ 등의 내용으로 ‘가

족지원활동’의 경우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한다’ 등

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능동적 의지로 시작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이

루어지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는 데 한계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상호작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교를 위한 모

임에 참여한다.’, ‘통신기기(전화기, 컴퓨터 등)를

통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등의 내용의 4문

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역시 5점 척도 상에서 보

고한다(Cronbach’s α=.811).

미래시간조망 척도. Carstensen과 Lang(1996)

이 제작하고 김민희(2003)가 번안 및 타당화한 미

래시간조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 미

래에는 많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다.’, ‘나이가 들

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게 된다(역

점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5점의 10개 문항

으로, 평균이 높을수록 미래에 더 긴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한다(Cronbach’s α=.830).

한국판 노인용 사기 척도. Lawton(1975)이

개발한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for Morale

Scale(PGCMS)을 유경 등(2012)이 번안 및 타당

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운이 넘친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아진다.’와 같은 내

용의 17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사기가 높다고 평정한다(Cronbach’s α

=.879).

신체 건강 척도.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

하기 위해 유경 등(2014)이 활동적 노년 척도 중

‘신체 건강’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나는 서너 층의 계단을 오르는 데 문제가 없

다.’, ‘나는 쉬지 않고 30분 정도 걷는 데 지장이

없다.’ 등의 내용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

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괜찮

다고 판단하는 것이다(Cronbach’s α=.837).

인구통계학적 변인. 추가적으로, 교육수준, 경

제상태 등의 자료가 취합되었다. 취합된 참가자의

경제상태(귀댁의 경제 상태는 어떠신가요?’)는 ‘매

우 어렵다’ 50명(14.5%), ‘조금 어렵다’ 91명

(26.5%), ‘보통이다’ 150명(43.6%), ‘여유가 있는 편

이다’ 51명(14.8%), ‘매우 여유가 있다’ 2명(0.6%)

이었고, 최종학력(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시

는지요?’)은 무학 32명(9.3%), 초등학교 졸업 120

명(34.9%), 중학교 졸업 77명(22.4%), 고등학교 졸

업 86명(25%), 전문대학교 졸업 7명(2%), 대학교

졸업 18명(5.2%), 대학원 졸업 4명(1.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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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6.0을 활용하였다. 우

선,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참

가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였고, Pearson

상관을 통해 변인들의 관계를 확인해보았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예측 변인들이 결과

변인에 미치는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통해

변인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왜도값과

첨도값을 통해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이 사기를 예측하는 관계

에 작용하는 미래시간조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PROCESS Macro(Hayes, 2013) 4번 모형

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을 5000회, 신뢰구간을 95%로 설정

하여 최고-최저값 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 과

기초분석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은 모

두 사기와 정적 상관을 보여(r여가활동=.39, p<.01; r

사교활동=.36, p<.01), 가설 1과 2가 지지되었다. 또

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은 미래시간조망

와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고(r여가활동

=.43, p<.01; r사교활동=.37, p<.01), 미래시간조망는

사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r=.38, p<.01).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계에서는 연령이 낮고

경제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가 높은 노인

들이 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을 많이 하고 미래시간

조망, 사기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표 1 참조). 이

에 따라, 매개분석에서는 연령, 경제상태, 교육수

준, 건강상태를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예측

1 2 3 4 5 6 7 8 9

1. 여가활동 1

2. 사교활동 .63** 1

3. 미래시간조망 .43** .37** 1

4. 사기 .39** .36** .38** 1

5. 성별 -.10 .01 -.01 -.03 1

6. 연령 -.25** -.15** -.35** -.06 -.18** 1

7. 경제상태 .52** .52** .43** .44** .01 -.17** 1

8. 교육수준 .46** .33** .30** .31** -.39** -.27** .27** 1

9. 건강상태 .40** .36** .40** .43** -.10 -.27** .40** .35** 1

평균 2.45 3.39 2.28 3.10 1.62 70.58 2.60 2.96 3.26

표준 편차 0.78 0.86 0.55 0.52 0.49 5.35 0.93 1.31 0.72

왜도 0.27 -0.68 0.40 0.21 -0.49 -0.16 -0.19 0.76 -0.43

첨도 -0.35 -0.07 0.06 0.28 -1.77 -0.86 -0.61 0.41 -0.12

**p<.01.

표 1. 상관 및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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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

과, 종속변인을 사기로 투입하고 예측변인에 여가

활동, 사교활동, 통제변인들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

과, 분산팽창계수 값이 모두 10 이하(1.20～2.90),

공차한계 값이 모두 .10 이상(.48～.83)으로, 사기

에 대한 주요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

었다. 또한 첨도와 왜도 모두 정규성 절대값 기준

(첨도 7 미만, 왜도 2 미만)을 충족하였다.

미래시간조망의 매개효과

여가활동과 사기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

우선, 여가활동과 사기 간의 관계에서 미래시간조

망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가설 3을 지지하였다

(표 2). 구체적으로, 여가활동는 미래시간조망을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였고(B=0.12, p<.01), 미래

시간조망 역시 사기를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였

다(B=0.16, p<.01). 한편, 여가활동이 사기를 예측

하는 과정에서 미래시간조망을 통제한 직접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으나(B=0.06, p=.13), 미래시간조

망을 통제하지 않은 총효과는 유의하였다(B=0.08,

p<.05). 간접효과 확인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

시한 결과(5000, 95% CI), 미래시간조망의 간접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0.02,

BootSE=0.01, 95% CI[0.00, 0.04]. 이에 따라 노년

기 미래시간조망은 여가활동과 사기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사교활동과 사기 간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

우선, 사교활동과 사기 간의 관계에서 미래시간조

망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가설 4을 지지하였다

(표 3). 구체적으로, 사교활동는 미래시간조망을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였고(B=0.08, p<.05), 미래

시간조망 역시 사기를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였

다(B=0.16, p<.01). 한편, 사교활동가 사기를 예측

하는 과정에서 미래시간조망을 통제한 직접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고(B=0.04, p=.20), 미래시간조망

을 통제하지 않은 총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B=0.05, p=.10). 그러나,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5000, 95% CI), 미래시간조망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0.01, BootSE=0.01,

95% CI[0.00, 0.03]. 이에 따라 노년기 미래시간조

망은 사교활동과 사기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

다.

분석 경로 B SE t
95% CI

Lower Upper

여가활동 → 미래시간조망 0.12 0.04 3.02** 0.04 0.20

미래시간조망 → 사기 0.16 0.05 3.12** 0.06 0.26

(직접효과)

여가활동 → 사기
0.06 0.04 1.53 -0.02 0.14

(총효과)

여가활동 → 사기
0.08 0.04 2.04* 0.00 0.16

주. 통제변인: 연령, 경제수준, 교육수준, 건강상태.
*p<.05, **p<.01.

표 2. 여가활동과 사기 간에 미래시간조망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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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은 노인의 높은

사기를 예측하였다. 즉, 여가활동을 활발히 하고

타인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노인들은 더 의

욕적으로 살고 있었다. 우선, 여가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들은 높은 사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년기

사기 증진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재확인한

결과로(강문희 외, 2022; Almevall et al., 2022;

Patterson & Carpenter, 1994),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즐겁고 발전적인 활동들로 채우며 사

는 것이 삶의 의욕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

다. 취미생활이나 문화활동, 자기개발활동 등에 참

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자체로서 단조로울

수 있는 일상에 목적과 기대감, 즐거움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결과는 노년기에 자신

의 여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타인과

빈번히 교류하는 노인들 역시 높은 사기를 경험

하고 있었다. 타인의 존재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

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지지 자원의 역할을

한다. 이에 본 결과 역시 타인과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이 사기 증진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하면서(박현식, 2008; Kim, 2009; Litwin,

2001), 타인과의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삶의

활력을 증진하여 개인의 관계적 가치를 제고한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의 효과는 모두 사

기 증진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해석

해볼 수 있다. 특히 본 결과는 노년기 미취업 상

태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보다 현실적으

로 접근해볼 수 있다. 은퇴 후 생산 일선에서 물

러난 상황에서는 일을 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인관계의 폭과 삶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지

기 때문에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기본심리욕구(Ryan & Deci, 2000)의 충족

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능동적으로 여

가를 즐기고 주위 사람들과 교류를 이어가기 위

한 노력은 이러한 부족한 심리적 자원을 물리적

으로 확장시키고 삶을 더 뜻깊게 여기도록 만들

어 궁극적으로 정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경로 B SE t
95% CI

Lower Upper

사교활동 → 미래시간조망 0.08 0.03 2.20* 0.01 0.15

미래시간조망 → 사기 0.16 0.05 3.23** 0.06 0.27

(직접효과)

사교활동 → 사기
0.04 0.03 1.27 -0.02 0.11

(총효과)

사교활동 → 사기
0.05 0.03 1.65 -0.01 0.12

주. 통제변인: 연령, 경제수준, 교육수준, 건강상태.
*p<.05, **p<.01.

표 3. 사교활동과 사기 간에 미래시간조망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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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활동의 효과는 행동활성화(Behavioral

Activation)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활발한 활동은 개인을 생리적으로 활성

화시키기 때문에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예

방하고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유도할 수 있

는 것이다(Mazzucchelli et al., 2010; Orgeta et

al., 2017).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에

개인적, 관계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꾸려가는 것이 삶의 동기를 높이고 행복을 증진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여가활동과 사기 간의 관계를 미래시간조

망이 완전매개하였다. 이 결과는 자신에게 즐거움

을 주거나 자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인들로 하여금

미래에 남은 시간을 보다 확장적으로 여기게 하

여 좀 더 에너지를 갖고 살게 만든다는 점을 설

명하고 있다. 은퇴 후 일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던 때와는 달리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지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

게 된다.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Ward & King, 2017), 사회

적 역할과 정체성을 제공하기 때문에(Froidevaux

et al., 2018), 은퇴 후 일이 중단되는 시간이 길어

지면 공허함을 경험하고 행복감이 감소할 수 있

다. 실제로 은퇴 상태가 길어질수록 삶의 목적도

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Hill & Weston, 2019;

Yemiscigil et al., 2021). 따라서 자신의 삶과 그것

을 채우는 시간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부정적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가활동은 기존의 생산

활동으로 채워졌던 시간 사용을 여가활동으로 대

체하여 이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주

어진 시간을 조망하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개

인의 사기와 의욕을 되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사교활동과 사기 간의 관계를 미래시간조

망이 완전매개하였다. 즉, 사람들과 교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더 길게 지

각하게 되어 더 의욕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결과는, 타인과의 관계가 시간에 대한 지각에 영

향을 주며(Windsor et al., 2012; Zhang et al.,

2019) 확장된 시간 지각이 더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Baird et al., 2021; De Bilde et al., 2011). 타인의

존재와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개인의 삶

에서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

로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오고 있다(Huxhold et al.,

2014; Katz, 2009; Nezlek et al., 2002; Sandstrom

& Dunn, 2014). 특히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상

호작용이 정서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이유가 시간

개념의 확장 상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보

여주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개인이 자신의 삶

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고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여가활동과 마

찬가지로, 타인과의 교류는 현재의 즐거움에 보다

주의를 두도록 하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이에 일상적인 대인 교류가 활발

한 경우 삶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생애주기적 조

건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

보다는 안정적으로 일상을 보낸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행복한 삶에 필요한 사기의 수준을 유지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가생활과 사교활동이 미래시간조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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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미치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활동적인

삶이 미래시간조망과 사기를 높인다는 ‘증진의 방

향’의 해석뿐 아니라 생애주기적 조건에 의해 감

소할 수 있는 두 요인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유지의 방향’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개인적 관계적으로 의미 있는 활

동이 개인으로 하여금 미래의 시간을 확장해서

지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짧아진 시

간에 대한 지각을 둔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즉,

다양한 활동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사고

과정이 개인이 미래의 종착점에 대해 막연하게

초점화된 생각을 유연하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적 노

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되는 자신감과

사기를 덜 감소하도록 만드는 예방요인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시간 지각 개념을 통해 활동적 노년의 고

무적 기능을 확장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

적 의미가 크다. 남은 시간에 대한 인식은 개인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든다는 점에서, 미래시간

조망은 개인의 삶의 질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시간을 다양한

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남은 시간을 보다 길게 지

각하도록 돕는다는 기능적 의미를 확인하면서, 미

취업 노인들에게 생산적 일의 장면에서의 은퇴와

노년기로의 진입 자체가 무기력한 삶의 시작을

예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또

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풍부한 시간을 채

우는 것을 통해 보다 의욕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할 수 있겠다.

둘째, 이 연구는 활동적 노년의 중요성을 개인

적 관계적 차원에서 세분하여 짚어보았다는 현실

적인 의의가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여가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활동적 노년의 효과를 관찰해왔다(Fjaestad et al.,

2023; Ponde & Santana, 2000; Scott et al., 2020).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자아실현의 욕구나

(Maslow, 1943) 관계성의 욕구(Ryan & Deci,

2000) 충족과 같이 개인 혼자의 영역에서 이루어

지는 것도 있는 것도 있지만, 소속감의 욕구와 같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확인되더라도 활동의 특성 자체를 영역별

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그 함의점을 구분

하여 고찰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에 자신의 시간

을 보다 충분히 지각하며 높은 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관계적 요인을 여가활동과

사교활동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노년기 삶

을 현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

울이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제안하면서, 특히 고령화 사회 및 1

인 가구의 추세에 시대적으로 의미 깊은 단서를

제공한다. 현재 젊은 층에서 증가하는 1인 가구

문화의 증가추세는 30년 뒤 노년기 1인 가구의

보편화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및 미래 사회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1인 노년 가구의 삶에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능동적 노력이 필요하며

어떤 형태의 활동이 삶을 의욕적으로 만들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고립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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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활동의 현실적 의미를 현실적으로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노년 집단뿐 아니라 다양한 여

러 집단에 적용해볼 수 있다. 미래시간에 대한 주

관적인 지각의 차이는 단순히 노화의 영향만은

아니며, 젊은 집단에서도 발견되고 있다(Courdin

& Lima, 2011; Fredrickson & Carstensen, 1990;

Kooij & Van De Voorde, 2011). 이를테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나(Courdin & Lima, 2011) 삶의 의

미의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한경훈 외,

2017)의 경우 미래를 비교적 짧게 지각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삶의 무기력을

예방 및 개선하는 장면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는 단순히 노년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과정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바탕으로 추후 발

전된 연구를 모색해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설문 척도를 기반으로 변인 간 관계

를 확인한 연구이기 때문에 요인 간 관련성에 한

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상관을 기

반으로 한 분석의 가장 중요한 맹점은 변인 간

역방향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적극적

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확장적 미래시간조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자신의 남은 미래를 길

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

로 삶에 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활동적인

노인들이 사기가 높을 수도 있지만, 사기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

도 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해보면, 추후 연구에서

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노인 집단에게 실제로 사

교활동과 여가활동 등을 일정 기간동안 진행하게

한 후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관

찰한다면 본 연구의 방향의 효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차 요인에 대한 고려를 보다 정교하

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동기와 정서의

기본적인 수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빈번하게 교류하는 것이 심리적 소

진을 유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외향

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이러한 사교활동을 통한

심리적 결과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고각

성의 행복(hedonic happiness)을 추구하는 사람들

과 저각성의 행복(eudaimonic happiness)을 추구

하는 사람들은 여가활동의 형태가 다를 수 있고,

이는 사교활동의 형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

라서 노인의 활동적 삶의 필요성을 결론짓기에

앞서 개인의 동기와 정서의 개인차에 대한 충분

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활동 양상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 여가활동의 경우 독서나 그림그리기 같은 개

인적이고 정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 타인과 함께

하는 스포츠 혹은 여행 등의 물리적 활동이 많은

동적인 활동일 수 있다. 사교활동의 경우 역시

대면으로 활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화나 채

팅, 이메일 등의 비대면 활동일 수도 있다. 즉,

활동적 삶이라는 개념을 일괄적으로 바라보는 경

우 그 효과와 활용 가능한 범위 등을 충분히 설

명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다 정교화하여 활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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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적절할지

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결론적으로, 노년기에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충

분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타인과 빈번히 교류하면

서 사는 삶은, 남은 날이 젊은이들보다 짧다고 하

더라도 이를 충분히 넉넉하게 지각하면서 살도록

하기 때문에 개인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

도록 돕는다. 생애주기적 단계로서의 노령화는 어

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이지만, 노년기

를 어떻게 보내고 그에 따라 일상에서 얼마나 행

복과 의미, 동기와 에너지를 얻는지는 개인의 능

동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개인의 노력은 물론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보조

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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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eople enter old age after retirement, their motivation and morale decrease as they become

more distant from social context and interact less with others. In addition, as they age, their

perception of the remaining time naturally decreases, leading to a cognitively and emotionally

depressed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realistic conditions for preventing this and

maintaining a vibrant life. In this study, we confirmed personal and relational conditions that

could enable people to maintain high morale in old age based on leisure activity and social

interaction,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effect of such active old age could expand the

perception of future time. A questionnaire including leisure activities, social interaction, future

time perspective, and elderly morale scales was conducted on 344 unemployed elderly people

aged 60 to 80 years. As expected,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activities predicted elderly morale

and future time perspective mediated this relationship. In other words, people who actively

engage in leisure activities and interact with others in old age tend to perceive the future

longer, which leads to a high morale.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what kind

of personal and relational efforts are needed to live a satisfactory old age. Finally, specific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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